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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친절에 불평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칠 때에
기뻐하심을 보여주는 세
비유를 말씀하셨다. 



첫 번째 비유는 양
백 마리를 가진

양치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 곧
바로 목자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들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 



목자는 그가 잃어 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았다.
잃어 버린 양을 찾고 난 뒤 목자는
그의 어깨에 양을 지고 기쁜 마음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가
그의 친구들에게 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었던 양을 다시
찾았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한 명의 회개한
죄인을 인하여 큰 기쁨이 있다고
설명하셨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정도로 지은 죄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일생 동안 모았을지도 모르는 열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였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여인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쓸고!  쓸고!  또 쓸고! 여인은 모든 곳을 찾아
보았다. 



마침내 여인은 하나의 잃은 동전을 찾았다.
여인은 매우 기뻤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그렇다, 여인은
그녀의 모든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세 번째 비유는 가장
슬픈 이야기였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먼 땅에서 아들은 그의 돈을 어리석게 허비했다.  이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더불어, 흉년이 들었다.  아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다 다랐다. 



극심한 배고픔에 아들은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돼지의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그랬을 것이다! 



마침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가 생각했다.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죄의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만한
가치가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품군으로 받아주신다면 좋을
텐데.”



아들이 여전히 집으로 오고 있는 중에, 그의 아버지가 그가
오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나도 기쁘게 돌아 오고 있는
아들에게 달려갔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여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군으로 삼아 달라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들을 위해 제일 좋은
옷과, 신발, 가락지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잃어 버린 아들을 찾았기에 아주 큰 잔치가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가를 보여주기

이 비유를 전하셨다. 



탕자 이야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